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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씨와 생활 22일(수)

TV 프로그램 꺠22일 (수)

거인의 어깨
22일 밤 11시

‘나를 위한 원초적 본능, 자기애’라는 주제로 이
야기를 나눈다. 게스트로 출연한 패션디자이너
황재근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진솔하게 강
연에 담아 감동을 준다. 그룹 동물원 출신 정신
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창기는 ‘셀프-러브’를 통한
자존감 회복법 강연을 하고, 서민 교수는 기생충
들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.

거인과함께알아보는 ‘자신을사랑하는방법’

편집꺠꺠｜꺠꺠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오리온은 마이구미의 신제품 ‘마이구미 복숭아(사
진)’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. 마이구미 복숭아는
원물 기준 50%에 달하는 복숭아과즙이 들어 있어
상큼하고 달콤한 복숭아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

수 있다. 1991년 첫선을 보인 마이구미는 포도알을 형상화한 재미있는 모양
과 포도과즙이 듬뿍 담긴 쫄깃한 식감으로, 어린이는 물론 2030 젊은 여성층
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랑 받아왔다. 오리온은 최근 식음료업계에 복숭아를
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며 맛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마이구미
복숭아를 출시했다. 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

애경그룹은 20일자로 5개사 대표이사 신규선임을 비롯해 사장 승진 2명, 부
사장 승진 2명, 전무 승진 1명 등 총 7명의 사장단 승진 및 선임 정기인사를 단
행했다. <신임 대표이사 승진> ▼제주항공, 이석주 대표이사 사장 ▼애경화
학, 문상철 대표이사 부사장 ▼AK레저, 이창훈 대표이사 전무 ▼애경산업, 이
윤규 대표이사 전무 <기존 대표이사 승진> ▼AK홀딩스, 안재석 대표이사 사
장 ▼AK켐텍, 임호근 대표이사 부사장 <대표이사 겸임> ▼애경PNT, 윤광호
에이텍 대표이사 사장 겸직

오리온 신제품 ‘마이구미 복숭아’ 출시 애경그룹 정기인사 사장단 7명 승진·선임

반려묘를 키우고 있다면 동
물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
받는 것이 좋다. 평상시에도
고양이의 얼굴과 몸을 수시
로 살피며 건강하게 돌봐야
한다. 스포츠동아 DB

고양이는 겉으로 잘 표현하거나 드
러내지 않는 습성이 있어 몸 상태가
어떠한지 체크해야 건강을 제대로

유지할 수 있다. 반려인은 관심을 갖고 지켜
보며 작은 변화라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고양
이의 얼굴과 몸을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. 사
랑하는 반려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
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검진 받는 것도 반
려인이 해야 할 몫이다.

뀫눈=고양이의 눈은 밝은 빛을 비췄을 때 즉
시 수축하고 어두운 공간에서는 팽창한다. 맑
고 깨끗하며 생기가 돌아야 한다. 흐리거나
탁하면 건강 이상이 의심된다. 눈곱이 많이
끼여 있거나 눈물을 많이 흘려 눈 주위가 지
저분하다면 호흡기질환이나 각종 전염성 질
병의 신호일 수 있다. 눈을 잘 뜨지 못하거나
자주 깜박이는 지도 확인한다.

뀫코=건강한 고양이는 코를 만져보았을 때
약간 차갑고 촉촉하고 콧물이 맑아야 한다. 코
가 너무 건조해서 갈라지거나 끈적거리는 콧
물이 흥건한 지 살펴보도록 한다. 콧물이 심
하게 흐르고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경우, 호
흡할 때 쌕쌕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나
면서 코를 훌쩍거리면 호흡기질환일 가능성
이 높다.

뀫입=입냄새가 지나치게 심하거나 잇몸이
붓고 색이 붉다면 이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
다. 치아는 희고 깨끗해야 하며 잇몸은 옅은
분홍색이 돌아야 한다. 빠지거나 금이 간 치
아가 있는지, 잇몸에 염증이 있는지 살펴본
다. 1년에 한 번은 동물병원에서 마취하고 스
켈링과 치아 검진을 받으면 잇몸 염증 등을
예방할 수 있다. 생후 5∼6개월 사이 고양이
는 이갈이 기간 동안에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
경우도 있다.

뀫귀=귀에 상처가 없는지, 귀지가 많거나 냄
새가 심하지 않은지 살핀다. 귀 안에 커피 찌
꺼기 같이 생긴 검갈색의 이물질이 있으면 귀
진드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. 고양이가 머리
를 흔들고 귀를 손으로 긁는 증상을 보인다면
벼룩이나 귀 진드기가 의심스럽다. 귀에서 시
큼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외이염일 가
능성도 있다.

뀫복부=새끼고양이의 경우 어느 정도 볼록
한 배는 정상이다. 하지
만 지나치게 불거져 있
다면 기생충 감염이나
심각한 질병일 가능성
이 높다. 고양이 분변을
가지고 동물병원에서 검
사를 받도록 한다. 엉덩
이 주위가 지저분하고 항
문이 붓고 뒷다리 털이 누
렇게 변색돼 악취가 난다
면 설사를 하고 있다는
증거로 볼 수 있다.

뀫털=털의 결이 고르
고 빽빽하며 윤기가 흘
러야 한다. 결이 푸석푸
석하거나 군데군데 털
이 빠져 피부가 드러나
있는 경우 피부병을 앓고
있을 가능성이 높다. 털 밑에
갈색이나 검은색의 작은 알갱이
나 점이 있다면 벼룩이 있는지
확인해야 한다.

뀫노령 고양이=나이 든 고양
이라면 성인병 체크를 해야
한다. 노령 고양이는 내장 이
상, 관절염, 귀먹음, 시력 저
하나 실명, 기억력 감소, 치매
가 발생할 수 있다. 동물병원에

서의 건강검진과 수의사 상담을 정기적으로
할 필요가 있다.

뀫예방 접종=고양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
해서는 예방 접종도 필수다. 광견병, 고양이
백혈병,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증 등
에 대해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. 고양이 질병
은 전염력이 매우 높고 오랜 시간 동안 치료
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비용도 많이 들
수 있다. 정용운 기자 sadzoo@donga.com

배불뚝이고양이, 기생충감염탓?
반려묘 건강 위한 8가지 체크사항

1 멜로망스선물
2 어반자카파그때의 나, 그때의 우리
3 민서·윤종신좋아
4 Wanna OneBeautiful
5 트와이스LIKEY

순위 곡명 아티스트
6 에픽 하이연애소설 (Feat.아이유)
7 윤종신좋니
8 비투비그리워하다
9 볼빨간사춘기썸 탈꺼야
10 빈차 (Feat. 오혁) 에픽 하이

순위 아티스트곡명

음악 랭킹 1위 음악
정보보기11월 13∼19일 자료:멜론


